
제주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

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우주 UAM(도

심항공 교통) 신산업 육성 등 오영훈 도정

이 역점 추진한 정책들이 도민이 생각하는

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하위로 분

류되거나 큰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

났다.

▶경제 버팀목 40 50대 경제 활성화 욕

구 가장 커=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팍

팍한 경제 상황이 이번 여론 조사에서도 고

스란히 반영됐다.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에

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라

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지역 경제 활성

화와 민생 경제 회복 이라는 응답이 전체

의 28%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. 특히 경제

버팀목으로 꼽히는 40 50대에서 경제 회복

을 바라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.

40대에선 33%가, 50대에서 38%가 각각

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가장

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했고, 30대와 60대에

선 그 비중이 각각 28%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경제 활성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택

을 받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(전체 20%)

은 장년층인 60대(21%)와 70세 이상

(22%)에서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.

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의료 인프라 확충

은 40대(16%)와 30대(15%)에서 비교적 높

은 응답률을 보였으며, 특히 의료 여건이

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귀포

지역(18%) 내에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

조사됐다.

교통 주차난 해결 및 대중교통 정책 경

우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

로 더 많은 18~29세 연령대(24%)에서 응답

비중이 가장 컸다.

반면 민선 8기 도정이 역점 추진한 우주

산업 도심 항공교통(UAM) 등 미래 신산

업 육성과 기초자치단체 도입 목적의 제주

형 행정체제 개편을 꼽은 전체 유권자는 각

각 3%에 그쳐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. 특히

두 현안들은 전 연령층에서 한 자릿대 응답

률을 보이면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

로 드러났다.

▶기초단체 설치 찬성 높지만… 민선 8

기 모델 부정적=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

선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, 제주를 3개

구역으로 나누는 형태의 기초단체 설치 모

델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

로 조사됐다.

도민 1015명을 상대로 현재 단일 광역자

치단체 체제로 운영되는 제주도에 시 군과

같은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행정체제 개편

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45%, 반대

37%로 오차범위(±3.1%) 밖에서 찬성 의견

이 더 많았다. 답변을 거절하거나 모른다고

답한 비율은 18%다.

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갑과 제주시을 지

역 찬성 의견은 각각 43%와 42%였고, 반대

의견은 각각 39%와 38%였다. 두 지역 찬반

비율은 오차범위 안에 있어 어느 의견이 뚜

렷한 우세를 보인다고 할 수 없었다.

기초자치단체 설치 바람이 가장 큰 지역

은 서귀포시다. 찬성 의견이 52%로 절반을

넘으며, 반대 의견 33%보다 19%포인트 높

았다.

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선 찬성 45

% 반대 42%로, 중도층에선 반대 44% 찬성

42%로 찬반 의견이 모두 오차범위 안에서

맞섰고, 진보층에선 찬성 55%, 반대 31%로

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24%포인트 많았다.

기초단체 설치 시 행정 구역은 현행 체

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.

차기 도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재추진

한다면 행정 구역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

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지금처럼

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구역으로 구분

하자는 의견이 59%로 과반을 기록하며 가

장 높았고, 이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

포시 등 3개 구역 (19%) 제주시 서귀포

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등 4개 구역 (18%)

순이었다.

이 중 제주도 행정구역을 동제주시 서제

주시 서귀포시 등 3곳으로 재편해 각 구역

에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이 민선 8기

도정이 추진한 개편 모델이었고, 현행 체제

를 유지하는 형태로 2개 구역에 기초자치

단체 설치하는 모델은 더불어민주당 김한

규 국회의원이 추진한 방안이다. 김 의원

추진안과 오영훈 도정 추진안 간 선호도 격

차는 3배에 달했다.

지역별로 보면 2개 구역 선호도는 제주

시갑과 제주시을, 서귀포시에서 각각 62%

59% 54%로 조사돼 모두 절반을 넘어섰고,

3개 구역 선호도는 제주시갑과 제주시을,

서귀포시에서 각각 16% 17% 21%에 머물

렀다.

정치성향별로도 2개 구역 추진안은 보

수 중도 진보 가릴 것 없이 55~63%에 이르

는 선호도를 보이며 절반이 넘는 찬성 의견

을 이끌어냈지만, 3개 구역 선호도는 17~24

%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

▶제2공항 찬반 여전히 팽팽=해묵은 현

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여

전히 팽팽히 나뉘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

에 또다시 숙제를 던지고 있다. 이번 여론

조사 결과 제2공항 찬성 의견은 44%, 반대

의견이 50%로 오차범위(±3.1%) 안에서 대

립했다. 모름 또는 무응답은 5%였다.

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지역에선 찬성 52

%, 반대 44%로 찬성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

서 앞섰고, 반대로 제주시갑과 제주시을 지

역에선 반대 각각 53%, 찬성 각각 40%와

42%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

았다.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

서 추진되는 국책 건설사업으로, 찬반 여론

이 지역에 따라 극명히 갈리는 경향이 이번

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.

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

층 사이에선 반대 53%, 찬성 42%로 반대

의견이,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 51%, 반

대 42%로 찬성 의견이 각각 더 높았다.

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찬성 79%, 반대 21

%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고,

반대로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반대 64%,

찬성 36%로 반대 비율이 2배 가까이 더 높

았다.

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찬성 53%,

반대 43%로, 진보층에선 반대 55%, 찬성 41

%로 각각 나타나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

결과가 뒤바뀌었다. 중도층에선 반대 50%,

찬성 45%로 오차범위 안에서 맞섰다.

제2공항 건설사업 절차를 앞으로 어떻게

하면 좋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차를 처

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원점 재검

토 의견이 39%로 가장 많았다. 이어 추가

적인 검토나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 의견

과 현재 절차와 검토 수준으로 충분하다

는 의견이 각각 26%로 그 뒤를 이었다.

원점 재검토 의견은 제주시갑과 제주시

을(각각 40%) 거주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

층(41%)과 조국혁신당 지지층(61%)에서

상대적으로 높았고, 현재 절차와 검토 수준

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서귀포시(31%) 거

주자와 국민의힘 지지층(45%)에서 상대적

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.

▶대통령 직무 수행 잘한다 압도적=한

라일보 등 언론4사는 지역 현안뿐만 아니

라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

다. 조사 결과 잘 하고 있다 는 의견이 71

%로 잘못하고 있다 는 답변 21%보다 50%

포인트 높았다. 이어 모름 또는 응답 거절

(5%) 어느 쪽도 아니다 (3%) 순이다.

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

93%로 가장 높았다. 이어 50대(83%), 30대

(71%), 60대(67%) 순으로 긍정 평가가 많

았다.

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

은 연령층은 18~29세와 70세 이상으로 해

당 연령층의 부정 평가 비율은 각각 33%와

31%였다.

지역별로는 제주시갑 긍정 75%, 부정 18

%, 제주시을 긍정 72%, 부정 21%, 서귀포시

긍정 66%, 부정 24%였다

정치성향별로는 평가가 엇갈리는 양상을

보였다. 보수층에서는 부정 45%, 긍정 43%

로 오차범위였고, 진보층에선 긍정 93%, 부

정 6%로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.

중도층에서는 긍정 71%, 부정 20%로 조사

됐다.

한편 한라일보와 삼다일보, 헤드라인제

주, KCTV제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

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공동 실시한 이번 여

론조사는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도

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

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

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

(CATI)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 표본오차

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포인트이며,

응답률은 18.5%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

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

면 된다. 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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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단체 제주시-서귀포시 선호… 제2공항 찬반 팽팽


